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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가게를 출입하는 고객들을 귀찮게 하지 맙시다.  18-01-24

제가 한인 그로서리 가게에 들릴 때 마다 입구에는 출입하는 고객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물건을 사러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뿔쑥 내미는 전단지, 전도지, 또는 의연금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볼때마다 그들이 강요를 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어떨 때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청소년도 보게 되며 전도하는 소리를 크게 지르는 분도 있습니다. 종교에 상관 없이 공공 장소에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쇼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하는 것이 공중 예의일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되었든 가게 앞에서 내미는 전단을 통하여 그들이 전하는 종교를 믿게 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마음에 부담감을 준다고 느끼는 분들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한 그로서리 가게에 들렸는데 입구에서 성가를 부르고  모모 단기 선교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상자를 안고 기부금을 요청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속한 교회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런 기금을 모으려면 자기네의 교회에서 먼저 기부금을 요청하는 것이 옳지 공중이 출입하는 가게의 입구에서 모금을 하는 행위가 저에게는 마땅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가끔 큰 재앙이 닥쳐와 이재민을 돕자고 거동포적인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으는 행사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매일 같이 가게의 입구에서 출입하는 고객을 성가시게 하는 행위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대형 그로서리 가게가 여러개 있습니다. 아마도 제 동네에는 한인 동포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류 사회의 그로서리 가게를 출입할 때 한인 소유의 가게에서 처럼 출입 고객을 성가시게 하는 행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 등록을 받는 사람들이 몇명 있기는 하지만  가게의 입구에서 전도 용지를 내미는 행위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철에 구세군의 자선 냄비는 있습니다만 그들도 출입고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종을 치고 있을 뿐 의연금을 내달라는 요구는 언어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인 소유 가게에 들어가려다가 입구서 노래를 부르거나 전단 용지를 배부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발길을 돌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별로 보지 못했지만 서울 에서는지하철 입구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또는 지하철  안에서 전도지를 전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전도욕과 성의를 높게 평가합니다. 단  편안한 마음을 갖고 다니려는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방법을 탓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Public Nuisance를 못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웃을 불편하게 하거나 성가시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행위, 이웃이 싫어할 정도로 소음을 내는 행위, 또는 이웃 사람들이 싫어하는 색으로 주택 외부를 페인트 하는 행위, 이웃이나 근처에서 공 놀이를 하다가 공이 자주 이웃 집으로 날라오는 행위를 방치하는 행위 등등 그런 행위를 공중을 성가시게 하는 행위 즉 영어로는  Public Nuisance 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포들끼리 이런 법을 이용하여 고소를 하는 동포는 안계시겠지만  가게를 출입하는 고객들은 아무런 부담감을 갖지 않고 가게를 출입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나 포교방법은 모범적인 행동과  생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친구나 선배의 모범은 다른 사람들이 닮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런 모범을 보이는 분의 권유는 종교나 다른 어떤 단체에 참여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인물이 잘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를 존경하는 마음과 그를 닮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떤 권유나 초청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가게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부담 감을 주기 전에 우선 각자가 정직과 성실의 모범을 주위의 사람들과 친구에게 보이는 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나 포교를 하시는 분들의 심기를 과하게 상하게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끝
